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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오는 6월 20일(목)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18일(화)인 오늘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12개 지방본부에 파견, 2019년도 단체교섭 가협정(안)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. ��이날 중앙상집은 각 지방본부를 찾아 지방상집 간부와 지부장들을 소집해 가협정(안)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부장은 19일(수) 해당지부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. ��중앙상집은 먼저 “2019년도 단체교섭에 많은 의견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 드린다”고 인사한 뒤 “이번 교섭은 조합원이 KT에 입사하면 대출받은 학자금부터 결혼 자금, 내 집 장만을 위한 대부, 출산축하금, 자녀교육비까지 인생의 단계마다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력했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이어 “일례로 대부제도의 경우 저연령, 저직급 배점방식 개선 등 복지 혁신으로 지난 해 상대적으로 수혜가 적었던 40세 이하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”고 설명했다. ��비혼자 의료지원 확대, 2017년 4월 이후 입사자 연금저축 지원, 만 5~15세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등 2030 조합원 복지확대. 페이밴드 상한 초과자 보상, 인사/보수제도 개선 등 시니어 니즈 또한 반영��이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인 ‘시니어 컨설턴트’의 선발규모 확대 및 자격조건 완화로 실질적 정년연장 효과를 확대하고 상한초과자 페이밴드제도 개선 및 인사 보수제도 개선 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했다고 밝혔다. ��한편,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19 단체교섭 가협약 체결에 따른 잠정 합의안 설명회는 내일(19일)까지 실시하며 조합원 총회는 오는 6월 20일(목)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부별 투표장소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. ��※2019 단체교섭 가협정(안)의 세부내용은 각 지부에서 조합원 설명회를 마친 후 자료-「문서/정책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단체교섭 가협정(안) 현장설명회  �복지 혁신으로 사각지대 해소, 퇴직 후 재고용 확대 등 도출 










